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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  2024.02.15(목)  

□ 국민소통위원회 : ☎ 02-2630-0050    □ 담당 : 이주형 부장

국민소통위원회,

<KBS 뉴스 9> 김건희여사의 파우치 보도 방심위에 심의 신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수), 지난 2월 8일 방송된 KBS 뉴스 9의 

<“이 대표와 단독회동 곤란…파우치 논란 아쉬워”> 보도를 객관성·공정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해당 보도에서 박장범 앵커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하여 “어제 대담 

이후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논란이 시작됐다”며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

인데,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외신들은 어떤 표현을 쓸까. 모두 파우치

라고 표기한다.”며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 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한다. 제품명 역시 파우치다.”

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장범 앵커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박 앵커가 언급한 뉴욕타임스

와 워싱턴포스트 외의 다른 여러 외신들은 파우치라는 표현도 일부 썼지만 디올백, 

디올 핸드백, 럭셔리 디올 핸드백이라고 표기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3일자 온라인 <2,200달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집권 여당을 뒤흔들다> 기사에서 명확히 ‘디올 핸드백’ 또는 ‘럭셔리 디올 핸드

백’이라고 표기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 프랑스의 SFP 통신도 핸드백이라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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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디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김건희 씨의 디올백의 상품명은 ‘레이디 디올 

파우치’로 나오지만 해당 상품은 파우치 & 클러치 카테고리가 아닌 여성 패션·

핸드백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다. 김 씨의 디올백이 파우치가 아닌 핸드백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앵커는 본인 스스로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을 인용 보도하면서 김

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안임을 알고 있음에도 반론 없이 윤 

대통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 보도했다. 이는 보도 진행자로서의 본분을 망각

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이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KBS 뉴스9을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

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으로 방심위에 심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인 KBS가 대통령 홍보쇼나 하는 정권 어용 

방송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윤비어천가에 빠진 KBS는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면서 “이런 KBS가 대한민국에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소통위원회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지상파 프

로그램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해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한 프로그램에 대해 그 즉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